
2009년 11월 4일 수요예배 간증 영상-이원미 강도사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교회 이원미입니다.

2009년 10월 9일 금요기도회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느끼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금요기도회에 갔습니다. 

정조은 순회목사님의 기도 중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조은순회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월명동 문화관에 모

든 사람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휩싸여 기쁜 얼굴이었습

니다.한 쪽에선 사탄들이 “큰일이다 큰일이” 하며 불을 

식히려고 물을 쏟아 붓고 있었어요.

순회목사의 기도 중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불이 더 크게 번

져 나갔고 사탄들의 세력은 불에 의해 약해지는 것을 보

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죄를 모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

하고 있을 때 적으라는 감동이 와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 너희는 진정 회개해야 

하느니라.

섭리사 회개하는 자 누구이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는 쳐다보고 또 쳐다본다. 

매일 쳐다보느라 내 목이 빠질 지경이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 

더 간절히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비워내라.

모든 마음을 나에게 쏟고 비워내라.

회개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내가 해야 용서해줄 수 있지. 

아무도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 없다 

나만이다. 나만이야.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 예수의 말을 듣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 

나에게 쏟아내라. 

어떻게 하냐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 

진정으로 해야 한다.

또 영으로 해야 한다. 

육으로 악을 쓰고 소리를 높힌다고 너희 마음은 시원하겠

지만, 

영은 진정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조용히 나를 부르고 진실로 너희 죄를 탄복하며 나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회개하는 자 내가 그날 다 거두리라.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제발 너희 죄 속에 파묻혀 저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게 내 사랑을 받고 회개하여라. 

섭리사 모든 자들아,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퍼부어줄 성령은 회개의 문을 

통해 줄 것이다. 

진실한 눈물을 타고 너희 가슴에 스며들 것이며 그 눈물

이 강이 되어 너희의 심령의 죄를 모두 씻어낼 것이니라.

나 예수가 너희 심령에 나의 보혈로 모두 씻어내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아이 말을 통해 소리를 듣는 자는 즉시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받아 

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라. 

내가 섭리의 신부들, 나의 마음이들, 나의 영혼들을 사랑

하며 간절히 말하노라. 

그러니 이제 내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하지마. 

내 말을 그냥 함부로 흘려듣지 말고 계시자가 많다고 그

들을 통해 하는 내 말 이젠 지겹게 듣고 있느냐. 내 마음

이 더 애탄다. 

내 말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희의 마음을 

무디고 딱딱하게 하니 내 마음이 애탄다. 

역시 선생만은 내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저리 몸

부림을 치는구나. 

한자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구나. 

선생처럼 살라고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봉사가 되

려하니 

섭리 모든 자들아, 

내 말을 지겹게 무덤덤하게 듣지 말고 뜨끔하게, 감격하

게, 눈물을 흘리게, 가슴 어디에다 새겨도 새기며, 보석보

다 귀하게, 너희가 좋아하는 돈보다 귀하게 여겨 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고, 내가 그 인생 밭

에 들어가 씨를 뿌려 창대케 되리라. 모두는 들을지어다. 

명심할지어다. 

회개2

회개하는 자 나에게로 오는 자 

그 누구냐

내게 회개하지 않는 자 

지옥불로 가니 

내 가슴에 불이나 

지옥불보다 더 뜨겁도다

모두는 

진실로 회개하라

입만 벙긋거리고 

눈물만 흘리고 

목소리만 악을 쓴다고 

회개가 아니니라 

진실히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용서를 구하는 

진정 



회개하여라 

누구냐 회개한자 

내가 정녕 표적을 보이니 

기적의 인생 맛보게 하리라

내 사랑을 받을 그릇

회개

모든 자에게 나 주예수가. 

<이어서 계속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회개의 문이 아니고는 천국을 들어올 자가 없다. 

천국은 유일한 문 뿐이다. 회개의 문이니라. 

너는 이 글을 소중히 여기고 선생에게 보내어라. 공포하

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 진실된 한마디의 회개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느니라. 

2- 회개와 사랑은 짝이니 회개하고 나 예수의 사랑을 받

을지어다.

3- 회개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 되어 한발짝 더 내 곁에 

다가 올 수 있다.

4- 전도하고 싶다면, 생명들의 죄 또한 회개해 주어라. 

십자가를 대신 져 주어라 

5- 인류의 죄는 내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자, 나의 짐을 덜어주는 속시원한 자이 

다. 

6- 너의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고통속의 나를 

지켜다오.

7-회개는 사랑이니라. 

회개는 실천이니라. 

회개는 오직 유일한 천국의 문이니라. 

회개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구원을 낳고 구원은 

천국을 낳고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낳느니라. 

회개는 나의 아버지의 가장 원하는 뜻이다. 

회개는 모든 자가 해야 할 의무이고 권리이고 생활이다.

회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회개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며 기쁨이니라. 

회개하여 나와 더 사랑하자. 일체되자. 

<섭리 모든 자들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회개기도

문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의 모든 존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

정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한 죄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마음을 거스

린 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 뜻대로 하지 못한 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생명을 구원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

담대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심정을 깨닫지 못한 죄 

주님을 진정으로 위로해 드리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짝사

랑하게 만든 죄

나의 마음으로 지은 이성의 모든 죄 

미움의 죄

거슬림의 죄 

악함의 죄

불신의 죄

이 모든 죄 

모두 회개 드리오니

주님의 귀하고 뜨거운 보혈로 저의 이 모든 죄 깨끗이 씻

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성령님께 주님께 저의 영 혼 육을 모두 드

리옵니다.

진정으로 회개 드리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길 원하옵니

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하나님의 말씀>

나와 일체되는 것이 성령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 

회개의 문을 사랑의 열쇠로 열고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곳에 나와 성령, 예수가 너를 품에 안으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상에서 이미 문을 들어온 자 있느니라. 

그가 바로 선생이다. 

그는 내 품에 안겨있노라.


